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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은 1889년에서 1921년까지 영국이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이란에 영국 제국

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글이다. 영국의 이란 지배는 인도에 대

한 러시아의 위협과 카자르조의 허약성에서 자극을 받았다. 1888년에 4명의 이란

주재 영국 영사가 있었고, 1921년에는 그 수가 23명으로 증가하였다. 영국-이란의 

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런던, 테헤란, 캘커타를 연결하는 고도의 외교적 접

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책은 영국의 영사와 정치인들이 카자르 시기 동안 남부 

이란을 영국의 권력과 영향력을 실현하는 중심지로 만드는 과정을 탐구하였다. 영

국, 이란, 인도는 영국의 정치적, 군사적, 경제적 통제를 받는 식민지로 연결되어 있

었던 것이다. 

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카자르 시대 영국 영사와 정치 관료들이 영국 제국주의를 

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다. 그들은 페르시아만의 영국 해군력의 

지원을 받아 남부 이란을 근거로 인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였다. 또 그들은 

남부 이란에 행정적, 재정적, 정치적, 군사적 지배권을 행사하였다. 1907년 영국-러

시아 협정으로 이란 북부에 러시아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남부 이란에는 영국의 영

향력이 강화된 것이다. 이란에서 영국과 러시아 제국주의는 카자르 정부의 위신을 

약화시켰다. 카자르 시대는 지방분권적이었고, 귀족과 국왕 간의 느슨한 합의에 의

존한 반면 팔레비 시대는 강력한 중앙집권화, 근대적인 징집 군대, 거대한 관료조

직 등을 이룩하였다. 1979년의 혁명으로 왕조적인 권위주의가 폐지되었지만 이슬

람 공화국은 팔레비 시대의 중앙집권화를 포기하지 않았다. 




